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럼피스킨 전국 이동 제한 해제
- 위기 경보 ‘심각’에서 ‘관심’으로 하향 조정 -

 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, 이하 중수본)는 12월 21일부터 

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지역별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었고, 럼피스킨 위기 

경보를 ‘심각’에서 ‘관심’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.

  럼피스킨은 10월 19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이후 11월 20일 경북

예천을 마지막으로 총 107건이 발생하였으며,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

66개 방역지역(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)은 가축·차량·사람 이동제한 등의 

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. 

  전국 모든 소의 백신접종을 완료(~11.10.)하고 11월 20일 이후 미발생함에 

따라 11월 28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요건*을 만족하는 강원 양구군의 

방역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12월 21일 인천 강화군의 방역지역이 해제되면서 

전국 66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. 

  * 방역지역 내 ‘모든 소 농장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’ 및 ‘4주동안 미발생’ → 
방역지역 내 모든 소 농장 임상검사,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→ 이상없는 경우 해제

  중수본은 전국 소 백신접종에 의한 방어능 형성, 매개곤충 월동, 11월 20일 

이후 미발생,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발생 위험도는 

낮다고 판단하고,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럼피스킨 위기 경보 단계를 

‘심각’에서 ‘관심’으로 하향 조정하였다.

 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“관계기관, 지자체, 축산농가들의 헌신적인 

노력으로 럼피스킨이 안정화 될 수 있었다”고 강조하며, “럼피스킨 재발방지를 

위해 백신보강 접종, 위험도에 기반한 예찰 및 방역․방제, 농가 교육․홍보, 

민간 협력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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